
< 보도 주요 내용 >

  9월 16일(수) 뉴데일리, 「9월 공모 던진 과천 경마장 이전 삐걱’...17일 

마사회 이사회 안건서 빠져」 기사에서 경마장 이전과 관련 ‘17일 열리는 

마사회 이사회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와 마사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향후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사에 언급된 경마장 이전 비용과 여러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마사회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존중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최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축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화태 (044-201-2324)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장 
이전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시점 2026. 9. 16.(수) 배포 시 배포 2026. 9. 16.(수)

보도 설명자료


